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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있는 식중독균만을 검출하는 『박테리오파지』 개발

□ 연구진 

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: 유상렬 교수(교신저자), 김성미(제1저자), 김민식(공동 제1저자)

□ 내용 및 의의 

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식중독균이다. PCR과 같은 종전의 신속 식중독균 검출 기술

은 살아있는 균과 죽은 균을 구별할 수 없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. 본 연구팀은 박테리오

파지(파지)가 살아있는 세균에서만 생장하는 것에 기반해 살아있는 식중독균만을 검출할 수 있는 파

지, 즉 리포터 파지를 개발하였다.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물발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유전체 내에 

삽입시킨 재조합 리포터 파지는 살모넬라균 생균(生菌)만을 특이적으로 단시간에 검출하는 것을 가

능하게 한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식품 내 살모넬라균의 존재 여부는 물론, 몇 마리가 존재

하는지 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. 

또한 이 리포터 파지를 만드는 유전자 재조합 방법은 다른 파지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, 식품에 오

염된 살아있는 여러 식중독 균을 검출할 수 있는 리포터 파지 시스템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

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연구진 소개 

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유상렬 교수의 주도로 주저자인 김성미(식품생명공학 전

공, 석사과정)와 김민식(BK21+ 농생명공학사업단, 박사)이 참여하였다.

□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

미래창조과학부 ('공공복지 안전기술개발사업’)



그림 1. 유전자 재조합 방법으로 생물발광 리포터 파지 제작

파지의 유전체에서 파지 감염력과 재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은 유전자를 삭제한 후 생물발광

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리포터 파지를 제작하였다. 리포터 파지가 살아있는 살모넬

라균에 감염하여 생물발광 유전자가 균 내로 들어가게 되면 생물발광 단백질이 합성된다. 

살아있는 살모넬라 수에 비례하여 생물발광 세기가 커지므로 살모넬라균의 존재 유무를 쉽

게 판별할 수 있다. 

그림 2. 리포터 파지의 살모넬라 생균 검출  
(A) 리포터 파지를 처리한 살모넬라균의 수에 비례하여 생물발광의 세기가 증가한다(빨간색 

막대). 리포터 파지의 표적 세균이 아닌 대장균을 처리하였을 때는 생물발광을 나타내지 않

으며, 살모넬라균의 검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(초록색 막대, 주황색 막대).

(B) 양배추, (C) 가공 햄에서 살모넬라균을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후 리포터 파지를 처리하여 

생물발광을 측정한 결과 식품 성분의 존재 시에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였다. 

유상렬 교수 
(교신저자)

김성미 연구원 
(제1저자)

김민식 연구원
(공동 제1저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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